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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있었던 ‘ 다섯 번째 꿈 5th Dream ’이 있다. 또한 2012년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르칸 현대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

‘ARKEN PRIZE’를 수상, 그의 작품이 영구 소장 및 전시가 됐으며, 올해엔 프랑스의 그레노블에 위치한 마가장 국립현

대미술관 ‘Ultracore’전 등에 참여했다.  

 

그는 이외에도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와 테이트 모던, 이태리 베니스에서의 단체전에도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

고 있다. 그의 작품은 찰스 사치, 프랑소아 피노 와 더불어 크리스찬 보로스 컬렉션 등에 소장돼 있고 대표적인 프랑스 

브랜드 크리스쳔디올과의 협력작업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.  

 

- 김금영 기자  


